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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 휴가� 시즌이다.� 누구랑� 같이� 갈까� 고민하면서� 휴가계획을� 짜다가� 갑자기� 부모님� 생

각이� 났다.� 오늘의� 내가� 있기까지� 부모님의� 사랑이� 컸지만� 나는� 지금까지� 부모님의� 사

랑에� 대해서� 깊게� 생각해본� 적이� 없는� 것� 같다.� 불연� 듯� 이번� 여름휴가는� 부모님과� 함

께� 보내고� 싶다는� 생각이� 든다.� 내� 일정을� 고려해서� 휴가� 계획을� 짜다보니� 아빠는� 시

간내기가� 여의치� 않다.� 아빠는� 엄마하고� 단� 둘이� 다녀오라고� 하신다.� 엄마도� 좋다고� 해

서� 모녀가� 떠나기로� 했다.� 3박4일의� 짧은� 여정이다.�

� � 베트남으로� 행선지를� 정했다.� 나는� 베트남에� 대해서� 잘� 알지� 못한다.� 내가� 아는� 것은�

점심� 때� 가끔� 먹었던� ‘쌀국수’가� 전부였다.� 엄마는� 베트남을� ‘월남’이라고� 하신다.� 엄마�

세대에서는� 베트남보다� 월남이라는� 단어가� 낯익은가보다.

� � 비행기� 안에서� 둘만의� 깊은� 이야기를� 나누다보니� 어느� 덧� 하노이� 공항에� 도착했다.�

비행기에서� 내리자마자� 첫� 끼니로� 무척이나� 짭짤한� 쌀국수를� 점심으로� 먹었다.� 서울에

서� 즐기던� 베트남� 국수와� 맛이� 다르다.� 우리는� 호치민� 묘가� 있는� 바딘광장으로� 이동했

다.� 베트남� 사람들은� 호치민을� 국부로� 숭배하며,� 존경하고� 있음을� 느꼈다.� 호치민� 시는�

무척이나� 더웠다.� 40도� 가까운� 온도에� 엄청난� 습도� 그리고� 뜨거운� 햇살이� 호지민� 광장

을� 내리� 쬔다.� 그늘� 하나� 없다.� 이곳을� 엄마와� 함께� 걷고� 있다.� 첫날부터� 돈� 주고� 하는�

여행은� 고생이� 되어버렸다.� 엄마도� 처음� 경험하시나� 보다.� ‘지금까지� 살면서� 이렇게� 뜨

거운� 날씨는� 처음’이라고� 한다.�

� � 이번� 여행의� 첫날밤을� 보내고� 아침이� 되었다.� 이튿날� 아침은� 베트남� 최대의� 절경으

로� 알려진� 3천여� 개의� 섬들로� 이루어진� 하롱베이에서� 맞이했다.� 이곳은� 바다임에도�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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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하고� 호수같이� 잔잔했다.� 유람선을� 타고� 가다가� 스피드보트로� 갈아타며� 섬� 구석구석�

아름다운� 절경을� 관광했다.� 섬� 안쪽에� 원숭이� 가족들이� 많이� 살고� 있는데,� 실제로� 보기

는� 쉽지� 않다고� 한다.� 안내원도� 이렇게� 많은� 원숭이를� 본적은� 오늘이� 처음이라고� 했다.�

무엇보다� 어미원숭이� 배에� 새끼원숭이가� 꼭� 매달려있는� 모습이� 재미있는� 볼거리였다.�

하롱베이를� 관광하고� 나니� 왜� 유명한지를� 알� 것� 같다.� 이후� 선상에서� 해산물을� 곁들인�

음식도� 먹고� 엄마와� 함께� 베트남� 마사지를� 받았다.� 엄마가� 좋아하는� 모습을� 보니� 내가�

더� 기분이� 좋다.� 하롱베이에서의� 둘째� 날은� 힐링의� 하루였다.

� � 마지막� 일정은� 하노이� 시내투어였다.� 스트리트카를� 타고� 낮에는� 구시가지,� 저녁에는�

호안끼엠� 호수� 주변을� 둘러보았다.� 구시가지는� 서울의� 남대문� 시장과� 흡사했다.� 엄마는�

어린� 시절인� 1970~80년대� 시장의� 모습과� 너무� 똑같다고� 즐거워한다.� 어디를� 가나� 사

람들의� 사는� 모습은� 비슷하다.� 시장은� 항상� 역동적이다.� 힘이� 없는� 사람이� 가면� 힘을�

얻고� 좌절한� 사람이� 가면� 무엇인가� 할� 수� 있다는� 자신감을� 주는� 곳이다.� 그래서� 나는�

시장을� 좋아� 한다.� 하노이의� 이색적인� 모습은� 자동차보다� 오토바이가� 많다.� 남녀노소�

그리고� 온가족이� 오토바이로� 이동하는� 모습들이� 눈에� 띄었다.� 허나� 매연냄새가� 나의� 코

끝을� 때렸다.� 호안끼엠� 호수의� 밤거리는� 연인들로� 가득했다.� 의자마다� 연인들이� 앉아서�

사랑을� 나눈다.� 부럽다는� 생각이� 들었다.

� 스트리트카는� 차가� 움직이는� 방향과� 반대� 방향으로� 앉게� 된다.� 그래서� 신호에� 차가�

멈춰서기라도� 하면� 뒤차� 운전자와� 눈이� 계속� 마주치게� 되어� 처음에는� 너무나� 민망했다.�

하지만� 시간이� 지날수록� 익숙해지면서� 눈빛� 교환과� 손� 인사를� 나누기도� 했다.� 이렇게�

베트남에서의� 마지막� 밤이� 깊어갔다.

� � 서울에� 돌아오니� 폭염이� 지속되고� 있었다.� 2016년� 8월,� 서울� 평균기온이� 109년� 만

에� 최고인� 기록적� 폭염이� 이어지고� 있었다.� 베트남� 여행� 첫날� 뜨거운� 하루를� 만나지�

않았다면� 나는� 이� 폭염에� 어떻게� 반응했을까?� 뉴스에서는� 매일같이� 폭염이� 지속된다고�

보도하지만,� 서울에서의� 폭염은� 베트남에서� 만났던� 불볕더위와는� 비교도� 안� 되게� 버틸�

만해서� 하루하루� 감사할� 수� 있었다.�

� � 엄마와� 함께� 행복했던� 3일간의� 베트남� 여행이다.� 그동안� 나를� 이토록� 키워주신� 부모

님을� 오래� 오래� 기억하며� 나의� 보호자이었던� 부모님께� 감사하며� 사랑한다고� 전하고� 싶

다.� 엄마와� 함께� 한� 베트남� 여행,� 정말� 즐거웠고� 행복했다.� 엄마와� 함께� 한� 추억을� 오

랫동안� 간직하고� 싶다.� 다음에는� 아빠도� 같이� 가요.� 다음에는� 더� 좋은� 여행지로� 모실게

요.� 사랑해요.� 아빠!� 엄마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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